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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계절! 나의 소망!”

샬롬. 평강의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가정에 문안드립니다. 
전 세계 경제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은 우리 주님의 눈

과 같은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브라질로 돌아온 지도 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 영주권이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영주권 신청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착할 때는 상파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정착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
주권을 신청하면서 알아보니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희 가정은 다른 지역이 
아닌 상파울로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할 때부터 하
나님의 신실하신 인도가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학기 중에 소연이는 조금 알아들었지만 창연
이와 태연이는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수업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힘든 일이었
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이 한달 정도의 기간인데 이번 방학기간 동안 언어를 좀 더 공
부하여 언어가 많이 늘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브라질에는 한인 사회가 많이 어려워져 많은 한인들이 브라질을 떠났습니다. 5만이
었던 한인 사회는 이제 1만 50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브라질에 한인 교회 목회자
들도 많이 떠나 남아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에 어려움
을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민규 선교사는 집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20여명 한인과 브
라질 청년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교회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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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브라질 현지인과 한인들 사이에 빛과 소금이 역할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
리고 나아가 인디오 선교회 조직에도 많은 역할을 감당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
다.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첫째. 아직도 정착하는 부분에서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 지도록 
둘째. 브라질에 돌아와 보니 생각보다 언어를 많이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들과 저희 부부가 언어를 다시 잘 배울 수 있도록
셋째. 언어로 인해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수업도 이해하지 못해 점점 스

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넷째. 선교사로 연차가 쌓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이 더욱 간절합니
다.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섯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국제학교도 아니고 그리 좋은 학교가 아닌데도 학
비와 집세만 135만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비가 점점 
비싸지는데, 재정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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